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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가 의도
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하는 모형에서 외상 강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참여자는 외상 경험
이 있는 남녀 성인 318명이었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3.5 모델 7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상 경험이 있는 성인의 의도적 반추는 외상 강도, 삶의 의미 및 외상 후 성장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삶의 의미도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의도적 
반추와 외상 강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의도된 반추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경험한 외상 강도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는 의도적 반추를 하는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삶의 의미 느끼게 
되어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런 영향은 외상 강도가 강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으로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심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사건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이끌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 중심어 :∣외상∣외상 강도∣의도적 반추∣삶의 의미∣외상 후 성장∣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of adults who experienced 
traumas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examined the mediating model of meaning of life moderated 
by trauma intensity on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Participants were 318 male and 
female adults who experienced trauma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was analysed with PROCESS 
Macro 3.5 Model 7. Results revealed that deliberate rumination of adults who experienced trauma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rauma intensity, meaning of life, and post-traumatic growth, while meaning 
of lif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In a moderated mediating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trauma 
intensity; conditionally indirect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was only significant for whose trauma 
intensity were hig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ults who did deliberate ruminatio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with finding meaning of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suggests 
that this influence is only with higher levels of trauma intensity. In conclusion, deliberate rumination of 
severe traumatic event may lead to post-traumatic growth, and it can be helpful to experience the 
meaning of life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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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재난, 사고, 범죄 등과 같은 외상
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종류가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외상을 경험한 후 그것의 충격
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를 가
질 수도 있다[1]. 그런 정신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
고 한다. 충격적인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이 장애
로 진단되면 외상 사건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지속적인 심리적 재경험으로 고통을 느끼며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2]. 한국에서 그런 PTSD 환자
들의 비율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45.4%나 증
가하였다[3]. 이런 발병률의 증가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
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한다. 

심각한 외상사건을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이 PTSD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상을 경험한 이후
에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4]. 외상을 경험한 후에도 
정신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을 넘어 성장할 수 있다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유도하기 위
해 그것과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외부요인으로 사회적으로 지지를 해 주
거나 심리적 중재를 할 경우 외상 후에 성장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5][6]. 개인적으로 회복탄력성
이 강하거나 자기효능감이 있으면 외상을 경험한 후 성
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
다[7][8].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의 진단기준이 되는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에는 PTSD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건
에 대한 생생한 침투적인 기억으로 기술되어 있다[2].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 자신의 사고체계에 안착하지 못
하여 무의식적으로 그 사건 상황의 기억이 침투되어 재
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침투적으로 사건
이 지속적으로 반추된다면 PTSD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외상사건을 반추하면 충격적이었던 
외상 사건이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정신적 어
려움을 덜 겪을 가능성이 있다[9]. Tedeschi와 

Calhoun은 외상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이미지기 자
동적으로 마음에 떠올라 사건을 재경험하는 침투적 반
추와는 달리 의도적 반추를 외상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회상하는 인지과정
으로 정의하며, 적응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수 단계
라고 보았다[10]. 실제로 침투적 반추가 정신장애와 관
계가 있으며,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이끌 수 있
다는 결과가 국내 연구들에서도 도출되었다[11][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우선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외상 경험과 삶의 의미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3]. 전지경은 삶의 의미가 외
상 후에 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4].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 발견과 외상 후 성
장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도 있었기 때
문에[15],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 발견이 외
상 후 성장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
게 되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의도적 반추는 삶의 의미 발견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16]. 조진희와 정문경은 연구를 통해 삶의 의미
를 느끼게 되면 외상에 대한 의도적 반추를 하여 외상 
후 성장한다고 결론지었다[15].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의도적 반추가 매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외상사건을 반추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쪽으로의 인과의 방향이 더 타
당할 수 있다. Triplett 등도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의
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에 기초하
여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17]. 그들의 모
형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에 성장을 이끌고, 외
상 후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반추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경로가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Tedeschi와 Calhoun가 제시한 의도적 반추의 
개념에 더 합당하고[10], 실제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삶 속에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1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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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그들이 경험한 외
상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찍이 Krystal은 외
상의 강도가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증상이 달라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19]. 실제로 PTSD 
증상 경험이 외상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20]. 외상사건의 강도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건이어야 
그 사건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의식이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21]. 그래서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쳐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매개모형에
서 외상 강도가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까지 기술한 것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가 외상 강도, 삶의 의미 및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삶
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
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가? 넷째, 외상의 강도
가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다섯째,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을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 
것을 외상 강도가 조절하는가?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의 삶의 의
미와 외상 강도의 조절된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외

상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G*Power 3.1.9.7로 분석에 투입할 예언변인의 수
와 유의수준 .001, 검정력 .95, 효과의 크기 .10로 하였
을 때 최소 표본 수가 307명으로 계산되어 320명 정도
의 표본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참여자 중에 남성이 108명(34.0%), 여성이 210명
(66.0%)이었다. 이들 중 20대가 30명(9.4%). 30대가 
45명(14.2%), 40대가 164명(51.6%), 50대가 63명
(19.8%), 60대 이상이 16명(5.0%)이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63 명(19.8%), 기혼이 245명(77.0%), 이혼이 8
명(2.5%) 별거가 1명(0.3%) 그리고 1명(0.3%)은 혼인 
상태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2. 연구 도구

2.1 의도적 반추
참여자들이 외상사건과 관련된 반추를 측정하기 위

해 Cann 등이 개발한 사건 관련 반추척도를 안현의 등
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척도를 사
용하였다[22][23]. 이 척도는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을 
경험한 후 생기는 인지적 과정을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상 의도적 반추 
하위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당
시와 최근 2주간의 반추를 각각 5문항씩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7점(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사건
에 대한 의도적 반추를 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8이었다. 

2.2 외상 강도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강도는 송승훈이 구

성한 외상경험 스케줄(Traumatic Experience Sched
ule for Korean: TESK)에서 외상의 충격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4]. 이 질문지는 사고 및 
상해, 자연재해, 범죄피해, 심각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
의 질병이나 사망, 대인관계 파안, 적응 문제, 본인 및 
부모의 별거나 이혼, 학업 및 과업 문제, 배신 충격, 재
정적 파탄, 실직, 아동기 학대 등을 외상으로 보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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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질문지에서는 두 문항으로 그런 
외상경험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외상 강도를 측정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상 이 두 문항만을 분석에 포함
시켰다. 한 문항은 외상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충격과 
그 사건에 대한 최근의 충격 상태를 측정한다. 송승훈
은 사건 당시와 설문 당시의 ‘마음의 각성’ 정도를 물었
는데, 각성(arouse)은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학술적 용어로 친숙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해 충격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1점: 
전혀 충격이 아니다 ~ 7점: 매우 강한 충격이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의 강도가 
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
h's α)는 .75였다.

2.3 삶의 의미
참여자들이  삶의 의미의 경험은 Steger 등이 개발한 

척도를 원두리 등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25][26]. 이 척도는 의미발견, 의미
추구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
는 총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언제나 그렇다)까지의 7점으로 평정하
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 발견한 
것이며, 총 10문항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2.4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Tedeschi와 Calhoun이 개발한 척

도를 송승훈 등이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K
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
ry: K-PTGI)로 측정하였다[27][28]. 이 척도는 외상을 
경험한 후 긍정적 변화의 정도를 평가한다. 원 척도는 
총 21문항이지만 한국판 척도는 타당화 과정에서 중복 
문항 5개는 제거되었다. 이 척도는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종교
적 관심의 증가와 같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원래 
각 문항을 0점부터 5점까지 6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었

으나 본 연구에는 문항의 특성상 0점을 두지 않고 변량
을 키우기 위해 1점(경험하지 못하였다)부터 7점(매우 
많이 경험하였다)까지 7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외상을 경험하고 성장을 더 한 것이다. 
총 16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3. 자료 수집절차 및 분석방법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고 승인(2-1040781-AB-N-01-2017117HR)을 얻
은 후, 참여자의 동의절차를 포함해 모든 연구를 윤리
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는 2018년 3월 셋째 주부터 4
월 첫째 주까지 수집하였다. 대학 인터넷 게시판과 
Band 등과 같은 SNS에 설문참여를 홍보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Google에서 설문하였다. 온라인으로 연구
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면제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가 주어졌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과 PROCES
S Macro 3.5로 하였다. SPSS Statistics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고 적률상관
분석을 하였으며, PROCESS Macro로는 model 7번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
래핑 5,000회와 95%의 신뢰구간을 지정하였고, 다중
공선성을 우려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자승화
(mean centering)한 교차항을 투입되게 하였다. 더 나
아가 조절효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Johnson-Neym
an 방식의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도 하였다
[29].

Ⅲ. 연구 결과

1. 의도적 반추, 외상 강도, 삶의 의미 및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먼저 외상 경험이 있는 성인의 의도적 
반추, 외상 강도, 삶의 의미 및 외상 후 성장 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그 이전에 모수통계 
분석을 위한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계
산하였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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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모수통계분석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의도적 반추는 외상 강도(r=.36, 
p<.001), 삶의 의미(r=.20, p<.001) 및 외상 후 성장(r=.52, 
p<.001)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 
강도와 공유하는 변량이 약 9.6%(r=.31)이었다. 한편, 외
상 강도는 삶의 의미나 외상 후 성장과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은 외상 후 성
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56, p<.001).  

변인 1 2 3 4

1. 의도적 반추

2. 외상 강도  .36***

3. 삶의 의미 .20*** -.03

4. 외상 후 성장 .31*** -.01  .56***

M 81.59 9.41 56.96 81.45
SD 28.69 2.59 10.70 19.85

Skewness  0.13 -0.19 -0.90 -0.61
Kurtosis -0.54 -0.14 -0.68 -0.05

***p<.001 

표 1. 의도적 반추, 외상 강도, 삶의 의미 및 외상 후  성장 간의
상관행렬                         (N=318)

2.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외상 강도의 조절효과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의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외상 강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 반추는 삶의 의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084, p<.001), 삶
의 의미는 외상 후 성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B=.960, p<.001)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도적 반추와 외상 강도의 교차
항도 삶의 의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B=.015, 
p<.05)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경로 B se t p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삶의 의미)

상수  56.572 .612   92.43 .000

의도적 반추(A) → 삶의 의미(C)    .084 .022    3.82 .000

외상 강도(B) → C   -.383 .244   -1.57 .119

 A × B → C    .015 .007    2.09 .037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외상 후 성장)
상수  26.765 4.977    5.38 .000

A → 외상 후 성장(D)    .140  .032    4.35 .000

C → D    .960  .086   11.17 .000

표 2.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
개효과

이런 결과는 외상의 경험한 사람의 의도적 반추와 외
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데, 외상 
강도가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의 관계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외
상 강도에 따른 의도적 반추의 조건부 효과는 외상 강
도의 값이 M(.0000)과 M+SD(2.5938)에서는 유의하
였지만, M-SD(-2.5938)의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 다시 말해, 외상 강도 값이 M(평균)과 M±SD인 영
역에서만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였다.  

외상 강도 Effect se t p LLCI ULCI
-2.5938 .047 .030    1.54 .124 -.0129 .1058

  .0000 .084 .022    3.82 .000  .0408 .1274

 2.5938 .122 .027    4.58 .000  .0694 .1740

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표 3. 외상 강도에 따른 의도적 반추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인 외상 강도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인인 의
도적 반추가 매개변인인 삶의 의미를 경유하여 종속변
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표 4].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 반추
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에서 단순 기울기는 외상 강도
의 값이 M(.0000)과 M+SD(2.5938) 수준에서만 하한
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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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강도 B se LLCI ULCI
M - 1SD (-2.5938) .045 .029 -.0108 .1041

M  (.0000) .081 .023  .0385 .1261

M  + 1SD (2.5938) .117 .029  .0640 .177

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표 4.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
개효과에 대한 외상 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그리고 조절변인인 외상 강도의 전 범위에서의 조명
등 분석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표 5]를 보면 조
절변인의 어느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평균중심화한 외상 강도의 값이 –2.0449를 초
과하는 영역에서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역으로 외상 
강도가 –2.0449이하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상 강도 값이 증가할수록 의도적 반추에 
따른 삶의 의미의 발견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 강도 B se t p LLCI ULCI
-7.4057 -.023 .058    -.40 .690 -.1382  .0916
-6.8057 -.015 .055    -.27 .789 -.1220  .0928
-6.2057 -.006 .051    -.12 .908 -.1058  .0940
-5.6057  .003 .047     .06 .953 -.0898  .0954
-5.0057  .012 .043     .27 .791 -.0739  .0969
-4.4057  .020 .040     .51 .613 -.0583  .0987
-3.8057  .029 .037     .79 .429 -.0428  .1006
-3.2057  .038 .033    1.13 .259 -.0278  .1030
-2.6057  .046 .030    1.53 .126 -.0131  .1057
-2.0449  .054 .028    1.97 .050  .0000  .1089
-2.0057  .055 .028    2.00 .046  .0009  .1091
-1.4057  .064 .025    2.53 .012  .0141  .1133
-0.8057  .072 .023    3.10 .002  .0264  .1184
-0.2057  .081 .022    3.64 .000  .0374  .1249
 0.3943  .090 .022    4.11 .000  .0469  .1328
 0.9943  .099 .022    4.44 .000  .0548  .1422
 1.5943  .107 .023    4.60 .000  .0613  .1531
 2.1943  .116 .025    4.62 .000  .0665  .1653
 2.7943  .125 .027    4.55 .000  .0707  .1785
 3.3943  .133 .030    4.43 .000  .0741  .1925
 3.9943  .142 .033    4.29 .000  .0769  .2072
 4.5943  .151 .036    4.15 .000  .0792  .2222

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표 5.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강도에 따
른 조절영역

그림 2.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 간의 관계에서 
외상 강도의 조절효과 

또한 외상 강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기 때문에 그 형태도 확인하였다. [그림 2]는 각각 경험
한 외상 강도가 낮은 집단, 평균인 집단 그리고 높은 집
단으로 나누어 의도적 반추에 따른 삶의 의미 평균의 
변화량을 시각화한 것이다. 외상 강도 수준이 높은 집
단에서 의도적 반추에 따라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외상 강도 수준이 낮은 집
단에서 의도적 반추에 따라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정도
는 덜 했다. 

Ⅳ. 논 의

인류의 역사에서 재난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최근 들
어 외상사건이 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런 외상사건에 취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시점에서[30][31],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 발견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외상사건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를 발견
하게 되어 외상을 경험한 후 성장하는 경로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외상 강도가 조절하는지도 검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가정한 것처럼 외상사건에 대한 의도적 반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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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수록 외상을 경험한 성인이 삶의 의미를 더 
깨닫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외상을 경험한 사람
들의 의도적 반추는 삶의 의미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15-18]. 상관분석 결과로 인과관계를 결론지을 수 없
지만, 이런 관계를 의도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였을 수 있다[18].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외상사건을 의도적으로 반추하게 것으로 인과
의 방향을 가정한 연구도 있었지만[15], 반추는 어떤 목
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 때문에[32], 어떤 산출물의 소산이라기보다 반응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생이나 삶 속의 사건
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를 발
견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의도적 반추는 선행연구들에서처럼 외상 후 성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2]. 
일찍이 Piaget는 인간이 태어나자 사고체계인 스키마
(schema)를 초기화 한 후 외부의 정보를 스키마에 맞
추어 포섭되는 동화(assimilation)와 외부 정보에 맞추
어 기존의 스키마를 수정하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조
절(accommodation)의 과정을 거쳐 사고체계인 스키
마가 발달한다고 보았다[33]. 이 이론에 근거해서는 외
상사건에 대한 정보가 충격적이어서 기존의 스키마를 
조절시키지 못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사건에 대한 침
투 사고가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래서 침투적 사고는 PTSD의 대표적
인 증상이고[2], 침투적 반추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다는 것이며 외상 후 성
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4]. 그런 이유에서 침투적 
반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적 반추를 유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의도적 반추를 유
도하는 안구운동 둔감화 재구성(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이 
PTSD의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3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PTSD
의 치료를 넘어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성인
의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이는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관적 결과이다
[13-15]. Triplett 등은 의도적 반추에 의한 개인의 성
장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17],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인지적 변화가 외상을 경험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외
상을 경험한 성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
게 하고, 대인관계가 달라지거나 같은 관계에서라도 다
르게 행동하게 하며, 내적인 강점을 깨닫게 하거나 삶
에 더 감사하고 영적인 관심을 더 가지게 했을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모형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경로 외에도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외상사건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삶의 의미를 
거치지 않고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
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 모형을 외상 
강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 간의 경로를 외상 강도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낮은 수준이 외상 강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사건을 의도적으로 반추해도 삶
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외상 강도가 되어야 외상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반추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
고 외상 후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외상 강도
가 심하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PTSD나 우울증 발
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는 있었지만[35], 이 연
구에서는 외상 강도가 심하면 외상 후 성장을 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물론 충격적인 외상
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
다.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충격적이지 않은 수준의 외상
을 경험하는 것이 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 하지만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의미
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상사건을 반추시키
는 것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더라도 조명
등 분석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충격적 외상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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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의도적 반추와 삶의 의미의 발견 간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충격의 외상을 경험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반추하게 하는 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으며 외상 
후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심
리변인들과 그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확인한 후, 그 
모형을 조절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였는데, 
그런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특정 인터넷 게시판
과 SNS에 홍보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한 한국인들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하여 일
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
론과 선행연구 결과 및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
의 방향을 논의하였지만 일회성 상관연구 결과로는 인
과관계를 확실히 결론내릴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외상사건에 대한 지각된 강도를 변인으로 하였고 외
상의 종류와 빈도는 고려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외상의 종류와 빈도까지 감안하여 
계산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와 관계하며 경로모
형에 대한 분석결과에 혼란을 일으키는 외생변인을 찾
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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